
그물망 설치5×10 붙이기

줄걸기5×10 그리기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 작은 실천으로 새들 살리기

유리창 충돌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건물과 투명방음벽 아래를 보면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한 새들의 사체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결과 약 8백만 

마리로 하루 2만 마리의 새들이 덧없이 죽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새들의 

죽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들이 유리창으로 비행 

하지 않도록 5x10 규칙과 예방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발견 

했다면, 페이스북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과 

네이처링<www.naturing.net>에 공유해주세요.

새들은 좋은 시력과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유리창을 피하지 못할까요?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인해 새들은 유리창을 개방된 공간 

으로 착각합니다. 따라서 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유리창과 충돌하게 되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대부분 폐사에 이릅니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힌 사례

도트형 방지 스티커 부착

투명 방음벽에 부딪힌 사례

격자형 방지 스티커 부착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저감하는

새로 설치되는 
건물·투명방음벽

�(투명유리 사용 최소화) 건물벽에 

유리 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투명 방음벽 설치 최소화 하기

�(특정 무늬 제품 사용) 자외선 

반사 특수유리나 불투명 소재 

유리 사용 하기, 5×10 규칙이 

적용된 무늬 삽입, 새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적용하기

�(건물) 5×10 규칙이 적용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하기, 5×10 규칙의 패턴무늬 

그리기, 줄 늘어 뜨리기, 

그물망 등 적용 (뒷면 참고)

�(방음벽) 5×10 규칙이 적용된 

패턴무늬의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하기

기존에 설치된 
건물·투명방음벽

5X10규칙은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 폭 10cm의 틈,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새의 시각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유리창에 물감, 스티커 

등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표시하면 새들은 자신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유리창을 회피하여 비행하게 됩니다.


